
서당개 6천년 vs 인류 4백만1백년

이광근∗

컴퓨터공학부 교수

2023년 2월 28일

6천년이면 어떨까? 서당개 3년이면 풍얼을 읊는

다고 했다. 6천년이면?

인류기록의역사가 6천년정도라고한다.서당개

가 그 6천년간의 모든 글들을 듣고 외웠다면? 그래서

문장에서 무슨 소리 다음에는 무슨 소리가 대개 따라

온다는 것을 익혔다면?

그런 서당개가 소리내는 문장들은 이제 그럴듯해

진다. 문답도 들어 봤을테니, 내 질문에 얼추 거의

맞는 문장을 답으로 소리내는 것도 해낸다. 6천년간

쌓인 모든 글을 반복해서 들어봤다니, 보지못한 거대

한 스케일이지만 그런 서당개를 상상할 수 있다.

이제 그런 서당개가 애견훈련 기간을 덧붙여 거

쳤다면? 애견훈련소에 들어가 소리내는 말마다 “참

잘했어요”와 “그러면안돼”라는 훈육기간을 얼마간

거쳤다면?

이렇게 그런 서당개는 애완견이 된다. 나와 이야

기가 통하고 소리내는 말이 얼추 거의 내 맘에 든다.

인류 6천년 기록에서 익힌탓에 내공있게 들리기까지

한다.내문장보다어떨땐더좋은문장을소리내기도

한다. 6천년 기록을 모두 본 적이 없는 나였으므로

이런 열등감은 당연하다. 그 애완견은 평생 내게서

“참잘했어요”와 “그러면안돼”를 지도받으며 나날이

더 내 맘에드는 애완견이 되간다.

이런 애완견들의 급소는 어디인가? 이런 애완견

들이 나를 물어뜯고 내 위에서 세상을 지배하면 어쩌

나? 애인은 나를 차버리고 이런 애완견만 옆에 놓고

있겠다면 어쩌나?

이런 애완견이 ChatGPT라는 컴퓨터 소프트웨

어로 실현되었다. 이런 소프트웨어를 만든 기술은 기

계학습(machine learning)이라는 기술이다. 우선 이

기술에 대해서 잠깐 소개하자.

기계학습은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새로운 방법이

다. 기계학습 이전까지는 소프트웨어를 만들려면 한

가지 방식뿐이었다. 언어와 논리다. 컴퓨터에게 시키

고 싶은 일이 있으면, 그 일을 하는 방법을 논리에

맞게 빠뜨림 없이 글로 써서 컴퓨터에 실으면 컴퓨터

는 그 글에 적힌 대로 실행에 옮긴다. 그런데 우리의

언어와논리로는아직그방법을표현할수없는일들

이있다.홍시맛이나서홍시맛이난다고한것이온데

어떻게 그 맛을 알았냐고 물으시면 어찌 답해야 할지

모르겠사옵니다. 드라마의 한 장면이다. 글로, 명확

한 논리로 그런 일을 어떻게 하는지 잡아내지 못한

다. 우리가 늘 하는 일이니 분명히 가능한 일인데, 그

방법을 우리가 이해하는 언어와 논리로 표현하려면

난감해진다.

기계학습은 그런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방식이다.

단, 우리가 직접 만들지는 못하고 컴퓨터가 만들도록

한다. 컴퓨터가 학습과정을 밟게 해서 만들어내도록

한다. 우리가 할 일은 그 학습 방법만을 논리와 언어

로 작성해서 컴퓨터에게 전달하고 충분한 학습자료

를 입력으로 넣어주는 것이다. 컴퓨터는 학습자료들

로 학습과정을 진행하고 그 결과로 소프트웨어를 뱉

어낸다. ChatGPT가그렇게만들어진소프트웨어다.

다시 질문으로 돌아와서, 기계학습으로 Chat-

GPT라는 애완견을 만들었는데 이 애완견이 우리를

잡아먹으면 어쩌나?

이런 우려는 기우다. 현재 기계학습 기술로는 인

간 지능의 많은 면을 만들기에는 아직 역부족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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때문이다. 인류의 지능은 진화와 학습의 결과다. 진

화는인류가 400만년동안주입식학습한과정이라고

볼 수 있다. 400만년 학습한 결과가 생명체 조직으로

구현되어 갓난아이로 태어나고, 태어나서는 또다시

백여년간 학습을 통해서 시민으로 성장한다. 인간 지

능은 그러니까 4백만년하고 1백년간의 학습으로 익

힌지능이다.학습자료는 4백만년하고 1백년동안주

변환경에서 얻었던 것들이다.

6천년인류글들로만학습한 ChatGPT와 4백만1

백년 자연환경과 인류문화에서 학습한 인간의 지능

사이의 차이는 크다. 지금의 기계학습으로는 상식이

라고 하는 지능을 아직 만들지 못한다. 또 감정지능

이라고 하는(공감, 위트, 농담할 수 있는) 지능도 만

들지 못한다. 이런 지능이 없이는 지금까지의 세상의

문제점을 공감하고 다른 세상을 상상하며 도입하는

신 개념들을만들지 못한다. 예를들어, 16세기까지의

글만으로 ChatGPT를 만들면, 아무리 잘 물어봐도

인권/평등/민주주의/자본주의 라는 개념을 만들지

못한다. 중력/질량/관성/에너지/엔트로피라는 개념

을 만들지 못한다. 바로크/인상주의/큐비즘/단색화

의 사조를 창조하지 못한다. 세익스피어/고은/서정

주의 시어를 창조하지 못한다.

이런 지능까지 만들려면, 지금의 기계학습 기술

로는 한계가 명확하다. 인류가 4백만년간 진화(학습)

에서 겪었던 학습자료를 기계학습에 넣어야 할텐데

그 자료를 찾을길이 없기 때문이다. 그 학습자료들은

모두 사라지고 결과물로만 우리의 몸으로 남아있다.

한편 ChatGPT는 고작 6천년간 쌓인 인류의 기록만

학습자료로 쓴 것일 뿐이다.

앞으로 새롭게 탄생할 새로운 개념들은 상식과

감정지능을 갖춘 인간이 여전히 만들어 낼 것이다.

인류는 이미 ChatGPT보다 4백만년이상 훨씬 앞서

학습했고지금의기계학습기술로는그 4백만년의학

습자료가없기때문에인류의상식지능이나감정지능

을 따라잡을 수 없다.

사실 ChatGPT와 경쟁을 생각한다는 것이 넌센

스다.인류의지능은 ChatGPT와팀이되어진화해갈

것이다. 4백만1백년 동안 지구 생태계와 인류문화로

학습한 인류의 지능과 최근 6천년 인류의 기록들로

학습한 ChatGPT류가 하나가 되어 우리의 지능은

쏜살같이 어딘가로 날아갈 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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